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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산, 물, 그리고 길

땅 = 

天下之形勢視乎山川

山川,  山水
山河,  江山

천하의 형세는 산천에서
볼 수 있다.

동여도(東輿圖, 19세기)
가로 4m 세로 7m 23책



땅, 산, 물, 그리고 길

산은 본디
하나의 뿌리로부터

수없이 갈라져

나가는 것이다. 

산

山主分而脈本同



땅, 산, 물, 그리고 길





작성산대미산

계립령

조령

공정산

이화현

희양산

주현

대야산

불일산

(청)화산

속리산



땅, 산, 물, 그리고 길

물은 본디
다른 근원으로부터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물

水主合而源各異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낙동강발원지>

봉화 태백산 황지
문경 초점

순흥 소백산

땅, 산, 물, 그리고 길



땅, 산, 물, 그리고길

路

길이
산을 만나면

고개요,

물을 만나면

나루이다.



우리나라의 옛길 – 땅, 산, 물, 그리고길

옛 길 = 

고속도로 = 



우리나라의 옛길 – 길과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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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street, avenue, way, ath, lane, trail, alley 



우리나라의 옛길 – 조선시대 전국 도로망



우리나라의 옛길 – 조선시대 전국 도로망



우리나라의 옛길 – 조선시대 전국 도로망

노선번호
증보문헌비고
(1903-1906)

도로고
(신경준, 1770)

대동지지
(김정호, 1861-1866 사이)

비고

제1로 서울～의주 ①서울～창성 ①서울～의주

제2로 서울～서수라 ②서울～삼수 ②서울～경흥

제3로 서울～평해 ③서울～정선 ③서울～평해

제4로 서울～부산 ④서울～기장 ④서울～동래 문경통과

제5로 서울～통영 ⑩서울～통영 문경통과

제6로 서울～통영 ⑧서울～남해

제7로 서울～제주 ⑤서울～남해～제주 ⑦서울～수원

제8로 서울～충청수영 ⑨서울～충청수영

제9로 서울～강화 ⑥서울～교동 ⑥서울～강화

제10로 ⑤서울～봉화

<문헌에따른조선시대간선도로망>



서울(한양)-동래(부산) 간 노정

경상충청대로(慶尙忠淸大路)’, ‘경상대로(慶尙大路)’ 

‘동남지동래사대로(東南至東來四大路)’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주요 노정은 서울-한강-판교-용인-양지-광암-

달내(達川)-충주-조령-문경-유곡역(幽谷驛)-

낙원역(洛原驛)-낙동진(洛東津)-대구-청도-밀양-

황산역(黃山驛)-양산-동래-부산이다. 이 노정 중

조령에서 유곡역 까지가 현재 문경이 포함된 구간이다.



김정호대동지지(大東地志, 1861-1866 경)



김정호대동지지(大東地志, 1861-1866 경) –신원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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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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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

청 산

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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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驛道)란 도로의 원근이나 교통로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개의
역(驛)을 묶어 역승(驛丞) 또는 찰방(察訪)의 지휘,감독아래 순행
고찰하는 행정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역도체계(본역-속역)를 토대로
조선시대의 역로(驛路)가 형성되었다.(41역도 524속역)

▣ 역(驛)이 하는 일 –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교통 통신기관
- 사신(使臣)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
- 변방의 긴급한 군사정보 전달
- 공공물자 수송
-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 전달
- 숙식 제공
- 역마(驛馬) 제공

驛道체계



우리나라의 옛길 – 고려시대 역도체계

<역제확립>
개경 중심의 도로망 구축
22驛道 체제 525驛 관할

<고려시대 경상도지역 역도>
@ 경주도(慶州道) : 경주 중심

관할 역은 23개
@ 김주도(金州道) : 김해 중심

관할 역은 31개
@ 상주도(尙州道) : 상주 중심

관할 역은 25개
@ 경산부도(京山府道) : 성주중심

관할 역은 25개

◆ 문경 지역 역은 상주도



고려사(1451년) 병지/참역(站驛) –상주도



세조실록 8권(1457년세조 3년 7월 17일)

“…… 그 나머지 여러 도의 여러 역(驛)

에는 이전(吏典)으로써 임명하므로, 비

단 사객(使客)을 아첨하여 대접할 뿐만

아니라, 내왕하는 사람들까지도 또한

직질(職秩)이 낮다고 하여 침요(侵擾)하

여 폐단을 일으키니, 청컨대 역승(驛丞)

을 파(罷)하고 찰방(察訪)을 두도록 하

소서."



세조실록 29권(1462년세조 8년 8월 5일)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제도(諸道)의 참·역(站驛)을 혹은 역승(驛

丞)을 파(罷)하고 각각 그 부근에 합하여 하나의 길[道]

을 만들어서 찰방(察訪)을 두었으나, 관할하는 역(驛)이

많고 길이 멀리 떨어져서 찰방이 두루 살피기가 어려우

므로 역로(驛路)가 조잔(凋殘)하니, 이제 다시 마감(磨勘)

하여 대(大)·중(中)·소(小)의 역로 및 원근(遠近)을 나누

어서 그 전의 역승을 각 역로에 차견(差遣)하여 1찰방

마다 역승 1명을 더 두게 하소서. 삼가 뒤에 갖추 아룁

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성종 16년 1485년완성) 이전(吏典)/외관직



영남대로의 허브 – 유곡역
소재지 세종실록지리지 경국대전 유곡역지 현소재지

문경(聞慶) 유곡 유곡 유곡 문경시 유곡동

〃 요성 요성 요성 문경시 문경읍 요성리

함창(咸昌) 덕통 덕통 덕통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상주(尙州) 낙양 낙양 낙양 상주시 낙양동

〃 낙동 낙동 낙동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낙원 낙원 낙원 상주시 낙상동

〃 낙서 낙서 낙서 상주시 내서면 낙서리

〃 장림 장림 장림 상주시 화서면 율림리

〃 청리신역 상주시 청리면

〃 공성신역 상주시 공성면

〃 상평 낙평 낙평 상주시 내서면 청하리

선산(善山) 구미 구미 구미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 영향 연향 연향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 안곡 안곡 안곡 구미시 무을면 안곡리

〃 상림 상림 상림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비안(比安) 쌍계 쌍계 쌍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안계 안계 안계 의성군 안계면

예천(醴泉) 수산 수산 수산 예천군 풍양면 고산리

용궁(龍宮) 용궁신역 대은 대은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 지보 지보 지보 예천군 지보면

군위(軍威) 소계 소계 소계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유곡역과 18개 속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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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유곡도
찰방교지



<찰방(察訪)>
역도(驛道)를관리하는종6품의외직문관벼슬

<역리(驛吏)> 
역(驛)에소속되어신역(身役)의하나인역의제반업무를담당하던
아전(衙前) –세습됨

<역노비(驛奴婢)>
역에서입마(立馬 : 각역에서말을길러공용으로쓰기위해바치던일) · 
태운(駄運 : 말등에짐을실어서나르던일) · 잡역(雜役) 등의노역(勞役)과
신공(身貢, 납공노비)을제공하는일을함

역(驛)사람들



◆ 형지기(形止記) 라고도 한다. 형지는 시대·문헌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사실의 전말’에 대한 기록 혹은 그림(도면)이라고 할 수 있

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제산릉형지안(諸山陵形止案), 적상산성형지안(赤裳山城形止案) 등

◆ 조선시대 공노비 대장(다음백과사전)

- 노비형지안(奴婢形止案)

◆ 역(驛) 형지안 : 역인(驛人) 장부

3년마다 작성하는데 마치 호적대장과 유사

형지안(形止案)



사근도형지안
沙斤道形止案

(1747년)



◆ 명 칭 : 사근도형지안(沙斤道形止案)

◆ 년 도 : 건륭(乾隆) 20년(1747년, 영조 23년)

◆ 작성자 : 사근도찰방 이인상(李麟祥, 1710-1760)

◆ 크 기 : 가로 61cm, 세로 63cm

◆ 형 식 : 필사본, 사주단변(四周單邊), 계선(界線) 있음

(30행, 행간격 1.8㎝～2㎝)

표제 없음(표지는 해체하여 다시 편철한 것으로 추정)

98장, 각 장마다 관인(찰방관인으로추정) 날인

사근도형지안서지적사항



사근도찰방인과경상감사인



사근도찰방인과경상감사인



사근도찰방인과경상감사인



역인(驛人)기재 –역리(驛吏)

<역리(驛吏)> 

역(驛)에소속되어신역(身役)의하나인역의제반업무를담당하던

아전(衙前) –세습됨(身良役賤)

입역역리(入役驛吏), 납공역리(納貢驛吏)





<역노비(驛奴婢)>

역에서 입마(立馬 : 각 역에서 말을 길러 공용으로 쓰기 위해 바치던 일) · 

태운(駄運 : 말 등에 짐을 실어서 나르던일) · 잡역(雜役) 등의 노역(勞役)과

신공(身貢, 납공노비)을 제공하는 일을 함

역인(驛人)기재 –역노비(驛奴婢)



역인기재 –집계(已上)



역인기재 –전체집계(都已上)



겸찰방이 감영에 첩보하는 일입니다. 본 역 소속 상주(尙州) 고을[仇火] 낙동역(洛東驛)의 역리 신세필(申世必)과 선

산(善山) 고을 영향역(迎香驛)의 역리 박상기(朴尙己) 및 같은 고을 상림역(上林驛)의 역리 심걸아리(沈乞牙里)･이

득세(李得世)･박봉이(朴奉伊)･박승주(朴承柱) 등이 연명하여 올린 등장(等狀) 내에 “저희의 선조가 본래 본 역에 속

한 역리이어서 오래된 형지안 중에 대대로 등록되어 역역(驛役)을 담당한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데 선산부에서 연고 없는 한민(閑民)으로 여겨 군역에 충정하고서 끝내 빼어주지 않으니 지극히 원통합니다. 이에

감히 한 목소리로 와서 하소연하노니 군역을 침범당하지 않도록 감영에 보고하여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

습니다.

그래서 본 역에 오래 보존중인 여러 식년의 형지안을 몇 차례 살펴보니 등장을 올린 박승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역리로 명백하게 실려 있으며 그들의 신공(身貢)도 매년 받아서 경삼역(京三驛)의 입거목(入居木)과 삼등마(三

等馬)를 바꿀 때의 비용으로 보태었습니다. 선산부에서 역이 없는 한민으로 여겨 군역에 충정한 후 끝내 빼어주지

않으나 역인(驛人)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목(事目)에 어긋나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역을 지게 되는 것은 실로

매우 민망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고을에서 잇달아 이를 모방해서 한 역의 역인 모두에게 군역을 부과해도 누

가 감히 어떻게 조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명을 전달하는 막중한 역역(驛役)롤 보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와 같이 첩보하오니 감사께서는 잘 헤아려 위의 역리 박승주 등에게 배정한 군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취지로 선산부에 특별히 관(關)을 보내어 분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 과연 역에 속한 자가 맞다면 군역에 충정되는 것을 원통하다고 호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래된 호적대장과

형지안을 살펴서 군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취지를 배관(背關)으로 분부할 일이다.

(조윤주, 유곡록, 1737년 9월 11일)



사근도형지안의가치

◆ 현전(現傳) 국내 유일의 형지안이다.

◆ 솔거인(率居人)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동거가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 역 마을의 신분변동 및 혼인관계를 알 수 있다.

◆ 신안역과 벽계역은 단성현 호적대장과 겹치는 부분이라서, 형지안과

호적대장의 비교연구가 가능하다.(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처음)

◆ 역제사 중심의 역 연구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결국 역마을, 역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문경현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의 중수기에, “영의 남쪽 60

여 주는 지역이 넓고 인구와 물산이 많은데, 그 수레와

말들이 모두 유곡(幽谷)의 길로 모여들어서야 서울로 갈

수 있고, 서울로부터 남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이 곳을 지

나야 그 갈 곳으로 갈라져 가게 된다. 이 역을 사람에게

비긴다면 곧 영남의 목구멍이라 하겠다. 목구멍에 병

이 나면 음식을 통과시킬 수 없고, 음식이 통과하지 못하

면 목숨을 부지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문경의 옛길 – 문경새재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문경현(조령鳥嶺)

조령

현의 서쪽 27리, 연풍현의 경계에

있는데, 세상에서 새재(草岾)라고

부른다.





교귀정(交龜亭, 1470년 경 문경현감 신승명)

1751년 6월 15일 영영일기(嶺營日記)

조재호(趙載浩, 1702~1762)
건륭16년 6월 15일. 맑음.

아침 식사 전에 안보역(安保驛)을 출발하여 식사 후에 조령관(鳥嶺關) 서문(西

門) 밖에 이르니 조령관 별장(鳥嶺關別將) 조세대(趙世大)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삼가 마중하였다.

문루(門樓)에 올라 잠시 휴식한 뒤에 쌍가마를 타고 교귀정(交龜亭)에 이르니 옛

관찰사가 벌써 도착해 있었다. 관인(官印)과 병부(兵符)를 절차에 따라서 전하고

받은 뒤에 내려왔다. 문경 현감(聞慶縣監) 홍력(洪櫟), 유곡 찰방(幽谷察訪) 임형

원(林馨遠), 지례 현감(知禮縣監) 이복상(李復祥), 조령 별장(鳥嶺別將) 조세대(

趙世大)가 5리 길을 와서 영서(令書), 유서(諭書)를 삼가 맞이하여 ……









문경의 옛길 – 하늘재

영양왕(嬰陽王, 재위 590년∼618년)이즉위하자 온달이 아뢰었다.
“지금 신라가 우리의 한강 이북 땅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삼으니, 그
곳의 백성들이 애통하고 한스럽게 여겨 한시도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
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고 불초하다 여기지 마시고 병
사를 주신다면 한번 쳐들어가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나이다.”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온달이 길을 떠날 때 맹세하며 말했다.
“계립현(鷄立峴)과 죽령(竹嶺) 서쪽의 땅을 우리에게 되돌리지 못한다면 돌
아오지않으리라!”
마침내 떠나가 아단성(阿旦城) 밑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아아! 돌아가십시다.”
드디어 관을 들어 묻을 수 있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비통해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문경현(계립령)

계립령(鷄立嶺)

속칭 겨릅산(麻骨山)이라고 하는데,

방언으로 서로 비슷하다. 현의 북쪽

28리에 있는데, 신라 때의 옛길이다.



문경의 옛길 – 토끼비리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문경현(관갑천, 串岬遷)

관갑천(串岬遷)

곧 용연(龍淵)의 동쪽 언덕인데, 토천(兔遷)이라고도 한다. 돌을 파서

사다릿길을 만들었는데, 구불구불 거의 6, 7리나 된다. 세상에서 전하

기를, “고려 태조가 남쪽으로 쳐 와서 이곳에 이르니 길이 없었는데,

토끼가 벼랑을 따라 달아나면서 길을 열어주어 갈 수가 있었으므로

토천(兔遷)이라 불렀다.”한다. 그 북쪽의 깎아지른 봉우리에 돌 성터

가 있는데, 옛날에 지키던 곳이다.



토끼비리금석문

<1714년의토끼비리금석문>

康熙 五十三年 甲午 三月 日

兎棧路 改修 ○○○○ 石上

大化主 呂泉 金仁立

赤(?)谷 吳卞一

尙州 金礼遠

山○ 沈起立

化主 處士 林守峝

朴信明 朴信明

禹白業 禹○○

供養主僧 永重

別佐僧 太全



모경흥기첩(暮景興寄帖)

봉생천(鳳生川)

권신응(權信應, 1728-1787), 1744년



문경의 옛길 – 토끼비리

• 진남교반 돌고개 마을의 성황당은 영남대로가 지나는 곳이다. 옛날 과거길에

오른 어느 선비가 이곳의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그 집에는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 선비의 인품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자기 딸을 맡아 달라고 간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선비는 며칠을

머물다가 과거길을 재촉하고 급제한 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처녀는 매일 치성을 올리며 기다렸고, 선비는 급제하였으나 약속을 잊어버리

고 수년이 흐르게 되었다. 아버지마저 죽고 선비는 돌아오지 않자, 고생을 참

다못한 처녀는 선비를 원망하며 자결한 후 큰 구렁이로 변하였다. 

그 후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구렁이에게 자주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 온 사방

에 퍼졌다. 선비는 그때야 이 구렁이가 그 처녀의 원귀임을 알았고, 그 원혼을

위로코자 제사를 올렸다. 천둥번개와 함께 구렁이가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사

라진 뒤론 이런 일이 없어졌다. 마을사람들은 이 처녀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에 성황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문경 토끼비리 돌고개마을 성황당 전설>



감사합니다.


